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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 내용 비고
2.20(수) 출국 서울→뉴욕→아링톤
2.21(목)～22(금) 행사 참석
2.23(토)～24(일) 귀국 아링톤→서울

출장결과보고

1. 출장목적

◦ 미국의 농업전망대회를 참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

부분을 검토 

 

2.  출장자, 기간 및 출장지

◦ 농업관측정보센터 박동규

◦ 2008. 2. 20 ～ 2. 24일(3박 5일) 

◦ 미국 Virginia주 Arlington (Washington D.C. 인근), Crystal 

Gateway Marriot Hotel (Ronald Reagan 공항에서 5분 정도 소요) 

3.  출장 일정

4. 주요 내용

4.1. 전망대회 개요

 ○ 행사명: USDA Agricultural Outlook Forum 2008 (86회)

 ○ 주제: Energizing Rural America in the Global Marketplace

 ○ 참석자: 약 1,700명(USDA 직원, 지방 공무원, 관련 산업 종사자, 대학 

교수, 농업계 학생, 외국 농업관련 업계 종사자 등)

 ○ 행사장: Crystal Gateway Marriot Hotel

            Arlington, Virginia

           (Washington D.C. Ronald Reagan 공항에서 5분 정도 소요, 셔  

            틀버스 이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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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참가비: 사전등록 1인당 300달러(현장 등록 350달러), 점심과 저녁 식사 

포함(식사를 제외한 참가비는 200달러)

  ○ 행사 일정: 1박2일(2월 21일 8시에 시작한 전망대회 다음 날 오후 3시 

15분에 종료됨)

4.2. 전망대회 내용   

  ○ 초청강연, 종합전망, 주요 정책 이슈와 품목별 전망 등 총 95주제를 종

합 및 5개 분과별로 발표하고 청중과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

    - 사회자와 발표자 총 138명이 참여 

  ○ 통합세션 내용

    - 2008년 농업전망(수급, 가격, 농가소득 등)

    - 2008년 무역여건(WTO 등)과 수출입 전망

    - 농촌개발

    - 농림장관의 농업여건 소개

    - 초청강연: 환경보전

    - 주요 품목단체장과 현안 관계자의 주제발표 및 토론

      ․ 축산, 과채, 생명공학, 재생가능 연료

   ※2008년 무역여건과 수출입 전망, 농림장관의 농업여건 주제발표에서 한

국(South Korea) 시장이 크며, 미국 농산물 수출시장이 확대될 가능성

이 크다는 점이 4차례 정도 언급되었음 

  ○ 분과별 내용

    - 농촌개발(Rural America)과 에너지(Energy and Technology) 식품안

전성(Food Risk and Security) 분과에서 각각 5 소주제별로 3과제 발

표, 정책과 무역(Policy and Trade) 분과에서 4 소주제별로 3과제 발

표, 환경(conservation) 분과에서 2 소주제별로 3과제 발표하고, 8개 

분과에서 품목별 수급전망을 발표함

    - 행사 둘째 날에는 오찬을 겸한 품목별 수급전망 발표가 있음

(commodity luncheons)

  ○ USDA 업무 홍보

    - 행사기간 동안 농림부 각 국별로 홍보 데스크를 마련하여 3～5명의 

직원이 책자나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업무를 소개함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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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< 홍보센터 모습>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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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3. 전망대회 진행

  ○ 등록: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이 관행이므로 참가자의 명찰이 미리 준비되

어 있어서 행사 진행자의 도움으로 쉽게 자기 명찰을 찾을 수 있음

    - 행사 진행 요원과 발표자는 명찰 하단에 별도의 색상으로 staff와 

speaker를 표기하여 차별화하였음

    - 현장 등록자는 많지 않으나 별도의 장소에서 등록하여 명찰을 받음

    - 참가자에 책자를 담은 가벼운 가방을 제공함

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< 등록대 모습과 기념품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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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통합세션에서 사회자인 농림부 차관의 환영사에 이어 단상에 앉아있는 

발표자를 소개한 후 주제별 발표 시작(별도의 사회자 없음)

    - 장관은 발표 순서에 맞추어 입장하고, 다음 발제자의 발표가 마무리될 

때까지 참석

    - 주제별 발표시간은 15분 정도로 청중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

으며, 조명이 밝은 회의장 분위기임. 발표 시간 종료 5분 전에 조명을 

어둡게 조절하여 시간 제약의 시그널을 줌

    - Plenary panel(getting it right: Responding to Market Forces)에서 협

동조합회장의 사회로 2명의 품목 단체장과 최근 이슈와 관련된 농업

외부 전문가 발표

     ․품목별 단체장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및 답변 수준

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

                         <농림부 차관의 환영사 모습>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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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<품목단체장의 주제 발표 및 토론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회의장 전경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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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크지 않은 다양한 행사장 안내 표시판

           <호텔에 들어서서 볼 수 있는 행사장 안내 표시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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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 -

○ 커피브레이크를 이용한 담소 장면

  ○ 분과별 회의는 소주제별로 3과제씩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하며 소요 시

간은 90분

    - 사회자가 발표자 소개, 회의 진행 관련 발언 등으로 10분 정도를 사

용, 주제별 발표 시간 20분, 질의응답 20분 정도

    - 시간 제약으로 질문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 

    - 발제 및 사회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시니어가 담당하는 경우가 

많았음

  ○ 행사 첫 날 점심 명칭을 “Networking Luncheon"으로 설정한 것처럼 

행사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분위기였음

  ○ 발표 자료와 배부 책자: 배포한 책자에는 사회자와 발표자의 약력과 주

제별 주요 내용이 1페이지 정도로 수록되어 있으며, 제목과 이름만 소

개된 경우도 있음

    - PP자료가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졌으며, 일부 발제자는 PP자료도 없이 

발표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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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발표자와 사회자는 농림부 담당자, 품목별 단체장 및 관련 업계 종사

자, 학계 인사 등으로 매우 다양함

    - 미국 농업의 규모가 커서 발제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매우 풍부한 

것으로 여겨짐   

  ○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볼펜 등 사은품을 제공하며, 사회자가 이

러한 사항을 반복 광고함            

5. 벤치마킹

  ○ 내실을 기하면서 농업계 행사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

    - 미국의 농업 규모에 비하면 한국 농업전망 참석자는 많은 수준임

    - 앞으로 행사규모 확대보다는 발표 내용을 내실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

제공하고 참가자 간 교류 확대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할 필요

    -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이 중장기 주요정책 방향이나 해당연도에 새롭

게 추진할 시책 변경사항을 발표하는 것도 참자가의 만족도를 제고할 

수 있을 것으로 보임(농림수산식품부와 꾸준한 대화가 필요함)  

    - 또한 유관기관 홍보데스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 검토

  ○ 행사장 분위기를 편안하고 참가자 편의 위주로 개선

    - 한국적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격식도 필요하지만 참가자 중심의 편안

한 분위기 조성 필요  

    - 우리나라의 행사장 조명이 어두운데 이는 동영상 촬영 등의 이유 때

문임

    - 발표자도 동영상 촬영 시 투시되는 밝은 조명에 눈이 피곤할 수 있음 

  ○ 비용과 수입 개념 도입 검토

    - 우리나라의 참가비는 수익에 비해 낮다고 여겨짐

    - 비용을 현실화하면서 행사 내용(발표자와 발표 내용, 기념품 제공 등)

의 내실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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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첨부> 행사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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